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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즈루봉지하호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조사단 사진 이승철기자 . / =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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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는 알뜨르비행장이 원형 잘 보존 日

강제동원 조선인 허기 중노동에 시달려“ · ”

마쓰시로대본영에 이어 특별취재팀이 찾은 곳은 야나기모토비행장과 돈즈루봉지하호 고요엔지·

하호다 취재에는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 기획과 관련 일본측 자문위원을 맡고 . ‘ ’ 

있는 스카사키 마사유키씨 오사카부립 이바라키시니시 고교교사 일본 아사히신문의 ( · ), 塚崎昌之

아키라 나카노기자 마이니치신문 취재진이 조사팀의 활동을 취재하는 등 현지언론의 ( ), 中野 晃

관심이 집중됐다. 

야나기모토비행장▷

야나기모토 비행장은 나라현 텐리시에 있다 남제주군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처럼 ( ) ( ) . 柳本 奈良縣

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일본토상륙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.

야나기모토비행장에는 무라야마 총리 당시 텐리시와 텐리시교육위원회가 세운 안내표시판이 

서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평화를 바라는 우리들은 역사의 사실을 밝히고 두 번 다. “



시 되풀이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올바르게 후세에 전하기 위해 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라는 ”

문구가 세워져 있다.

취재팀을 안내한 스카사키씨 일행은 이와 관련 현재와 같은 일본내 분위기에서는 이 같은 안

내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일본사회가 우경화 하고 . 

있다는 이야기다.

야나기모토비행장은 항공기를 적의 공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체호와 통신시설 일천황의 , 

거처예정지로 판 백미터 정도의 지하호 등 일부 시설이 남아 있다 년 가을부터 공사에 4 . 1943

착공 년 월 비행장이 완성된 후 아카톰보 가 이곳에 배치됐다 이어 년 월에는 제, 1945 2 ‘ ’ . 1945 7

로센 기를 배치 미군 상륙에 대비한 특공대를 조직했다 활주로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50 . 

다.

비행장 주변에는 조선인 한인 노동자들이 수용됐던 함바 가 ( ) ‘ ’

현재도 남아 있다 이 함바에는 현재도 조선인 가구가 거주. 7

하고 있다 야나기모토비행장 건설회사는 오바야시 구미. ( )大林

로 당시 천명에서 천명 정도의 조선인이 동원된 것으로 2 3

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위안부 시설도 비행장 근. 

처에 있었다고 한다.

야나기모토비행장에는 당시의 시설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. 

이 곳보다는 오히려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이 조성 당시 모습

을 간직하고 있어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군사시설 연구와 

구축과정 실태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· .

돈즈루봉지하호▷

돈즈루봉지하호 는 미군의 본토상륙에 대한 육( )屯鶴峰地下壕

군특공작전 지하전투사령부로 계획되고 만들어진 요새다 마. 

쓰시로대본영이 천황과 군 정부기관 방송국등을 옮기기 위한 

시설이라면 돈즈루봉지하호는 일본군이 미군의 본토상륙에 

대비한 특공작전기지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현재 하이킹코스로 인기가 있다. .

돈즈루봉지하호는 오사카 와 나라현의 경계지점에 있는 산의 중턱을 파고 건설한 두 곳의 ( )大阪

지하호를 말한다 총연장은 에 이르며 격자형 구조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쪽의 지하호. 2km . 

는 통로의 폭이 정도 전체길이는 백여 정도에 이른다 다른 곳은 교토대연구팀의 3.3 4m , 9 m . ∼

지진연구용으로 이용되고 있다.

돈즈루봉지하호는 응회암과 비슷한 지질구조를 갖고 있어 착암기를 이용하거나 곡괭이 등으로 

파들어갔다 착암기로 정도의 구멍을 뚫고 맨 끝에 화약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폭파시키는 . 1m 

야나기모토 비행장 시설 사진 (▲

위 과 비행장 건설 당시 강제동원)

된 조선인들이 수용됐던 비행장인

근의 함바시설.



공법을 사용했다는 것 또한 일부구간의 벽과 천장에는 곡괭이 등으로 작업한 흔적이 지금도 . 

선명히 남아있다.

돈즈르봉지하호 건설은 년 봄부터 시작됐다 미군이 년 가을에 규슈 에 상륙할 1945 . 1945 ( )九州

것으로 예상 항공기에 의한 특공작전용 기지로 만들었다 육군의 특공작전을 지휘하는 항공총. 

군 의 사령부는 오사카 비행장 현재 야오비행장 전투사령부는 바로 이곳 돈즈루( ) ( ), 航空總軍 大正

봉지하호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.

취재팀을 안내한 다나카 마사시씨 인권교육연구회 사무국장 는 당시 통신병의 ( · )田中 正志 御所市

증언을 빌려 이 곳에 영친왕 이은 도 왔었다고 말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( ) . 李垠

이은은 세에 볼모로 끌려가 일본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거쳐 일제가 패망할때까지 육군 12

중장으로 있었다 영친왕은 통신병 소속부대의 사령관 항공총군사령관 으로서 소장이었다고 했. ( )

다 영친왕 이은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이 지하호 연구자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. .

돈즈루봉지하호 건설에도 조선인 한인 이 동원됐다 다나카씨에 따르면 이 곳에서는 백 백명( ) . 7 8∼

의 일본군이 일했고 이 가운데 백명 정도가 조선인 이었다는 것 이들은 명목상 병사들로 무, 3 . 

기 대신 곡괭이와 삽 등을 가지고 굴 파는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 또한 당시 조선인들은 배가 . 

고파서 다이너마이트를 씹어 허기진 배를 달랬다 다이너마이트를 먹으면 달다는 사람도 있고 . 

취한 상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.

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는 지 짐작할 수 있는 

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동원 실태 등은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. 

정이다.

특별취재팀 윤보석 이윤형 표성준 이승철 기자/ = · · ·

신문 조사팀에 관심집중, 日

마이니치 현지방문 취재내용 상세 보도 , ·

일본의 유력지인 마이니치 신문은 조사단의 현지조사 활동을 연이어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  

나타냈다 마이니치는 특별취재팀의 일본 현지취재기간인 지난달 일과 일에 걸쳐 방문장. 14 16

소와 일정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방문의미 등을 보도했다.

마이니치 신문은 월 일자 석간에서는 면 단 박스기사로 지하호에 빛을 강제연행된 11 14 8 7 ‘ -　

조선인들이 건설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고요엔지하호 및 돈즈루봉지하호 를 시찰하는 일’ ‘ ’ ‘ ’

정을 예고기사로 내보냈다 이 신문은 조사팀의 방문할 두 곳은 태평양전쟁 말기 수많은 조선. “

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며 고요엔지하호 내부에는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” “



조선국독립 녹색의 봄 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‘ ’ ‘ ’

있다 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조사단이 한” . “

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잊혀져가고 있는 전쟁

의 산증인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기

를 희망했다 고 보도했다” .

마이니치는 월 일자에도 면 톱기사로 11 16 25

사진과 함께 가혹한 작업 벽에 새기다 한국의 ‘ -

조사단 니시노미야의 고요엔지하호 시찰 진, , 

상을 밝혀야 한다 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’ .

마이니치는 조사단의 고요엔지하호를 방문한 

월 일 현지조사활동을 동행취재한데 이어 11 15

다음날인 일자 기사에 이를 기사화 했다16 .

마이니치는 조사단이 재일조선인 서원수씨 의 안내로 고요엔지하호 조사 내용을 전하면서 (81)

이 지하호는 효고현 재일코리언들이 만든 시민단체의 증언조사로 구 일본해군의 “ ( ) ( ) 兵庫縣 舊

사령부와 지하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던 재일조선인과 강제연행된 사람들도 공

사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고 보도했다” .

이어 이 신문은 취재팀과 함께 동행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위원회 이병례 조사

관의 발언을 인용 한국정부는 과거사를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해야 할 “ . 

일은 당시 강제동원등의 공사를 맡은 기업의 자료공개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 이라고 강( ) ”

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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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호 방문사실을 보도한 마이니치 신문 월 일11 14

자와 일자16 .


